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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의는 전자불전의 과거의 성과를 함께 나누고, 불전 전산화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국제적 협력을

통해 그동안의 성과를 함께 공유하고 나누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그동안 전자불전문화콘텐츠연구소가 수행한 불전전산화 사업의 결과를 논의하고 향후 발전 전망에 대해

간략히 살피면 다음과 같다.

전자불전문화콘텐츠연구소가 수행한 2007년 한국불교전서의 전산화 1차 완료와 2012년 한글대장경전산

화 완료는 불전 전산화의 완료가 아닌 새로운 출발점이다.

향후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를 위한 한글 및 영어 번역이 확대되기를 바란다. 또한 “한국대장경”의 간행

을 제안한다. 우리나라에서 진행된 모든 불교연구의 성과를 집대성하는 지속적인 한국불교전서 발간이 필

요하다.

* 동국대학교-서울 불교학부 교수, 전자불전문화콘텐츠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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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의 불전전산화는 인터넷 기반의 웹페이지를 뛰어 넘어 스마트폰 기반의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 스

마트폰 어플리케이션, e-book 등 다양한 활용을 고민해야할 시점이 도래하였다. 무엇보다도 전자불전을 활

용한 스토리텔링의 전형을 고민하고, 불교 정보 기반의 콘텐츠 개발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

다.

미래불교는 본 논의를 통해 불전 전산화의 미래와 국제적 협력에 대해 고민의 방향을 정리하였다.

첫째, 불전전산화의 성과를 이어서 인터넷 포교를 위한 국제적 협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둘째, 불전 전산화는 향후 원전 텍스트의 전산화를 토대로 2차 자료로의 확대된 형태의 스토리텔링을 지

향할 것을 제안한다.

이와 같이 불전전산화를 통하여 다양한 방면의 전문가들과 함께 디지털 불전을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다양한 방면에서 활용 가능한 복합적인 활용의 토대를 마련하는데 이바지 하고자 한다.

1. 서 론

21세기 디지털화는 디지털 혁명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다. 이는 정보가 디지털 형태로 처리․저

장되며, 네트워크(인터넷)를 통해 전달됨으로써 겪게 된 기술적, 경제적 혁신을 말한다.1) 디지털

혁명은 컴퓨터와 네트워크의 결합에 주목하여야 한다. 20세기 중반 이후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에, 1990년대에 인터넷이 결합되면서 빅뱅이 시작되었다.2) 디지털 혁명은 경제발전

과 사회변혁을 주도해 나가고 있으며, 기술, 산업, 경제, 생활 나아가 국가 간 관계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이면서 획기적인 변화를 이끌어 가고 있다. 또한 디지털화는 1990년대에 인터넷이 결합되

면서 폭발적인 변동을 맞게 되었고, 디지털 혁명은 경제발전과 사회변혁을 주도해 나가고 있다.

현재 인터넷 환경에서 서비스의 고도화를 통한 다양한 정보의 접근이 요구됨에 따라 차별화된

상품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일상생활과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디지털화 된 재화간의 결합을

통해 효용과 편익을 증가하고자 하는 시장 욕구가 점차 확산되어 나가고 있다.3)

또 하나의 혁명의 시기를 우리는 살고 있다. 것은 바로 인터넷을 뛰어 넘어 모바일 혁명이다.

1) 강남훈, 디지털 혁명과 ‘신경제’의 축적구조 ,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편, 디지털 혁명과 자본주의의 전

망(서울: 한울아카데미, 2000), p.12.

2) 신석기 시대의 농업혁명, 17∼18세기의 산업혁명에 이어, 인류 역사상 세 번째 혁명을 디지털 혁명이라고 한

다. - 윤종언, 디지털시대: 변화와 과제 , 디지털시대의 의미와 대응전략 (서울: 매일경제신문사․삼성금융
연구소, 2000.2.24.), p.3.

3) 김사혁, 2010년 정보통신 서비스의 미래(과천: 정보통신정책 연구원,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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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스마트폰 등 다양한 기기를 통해 손안의 인터넷 시대를 맞이한 것이다.

그동안 국제전자불전협회(EBTI)의 각 회원국 및 단체들은 인터넷 공간에서 불교 관련 전적들

을 전산화하여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자신들의 성과를 공유해왔다. 이는 도서관에 직접 가지 않

고 다양한 원전과 전적들을 열람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불교학자들의 연구활동에 인터넷

에 공개된 전자불전은 학문 연구를 위한 필수 도구로 자리 잡은 지 이미 오래되었다.

본 논의는 전자불전의 과거의 성과를 함께 나누고, 불전 전산화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국제

적 협력을 통해 그동안의 성과를 함께 공유하고 나누는 소중한 자리로 자리매김하고자 한다.

2. 인터넷 공간의 진화

한국은 UN의 국제전기통신연합(ITU: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에서 2006년 7월

5일 디지털기회지수(DOI: Digital Opportunity Index) 연구결과에서, 2005년에 이어 세계 180개국

중 1위를 차지했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UN 경제사회이사회(Economic and Social Council)에 보고할

세계정보사회보고서(WISR: World Information Society Report)를 발간하면서 세계정보사회정상회

(WSIS: World Summit of the Information Society)의 공식지표인 디지털기회지수 연구결과를 발

표하였던 것이다.4)

현재도 여전히 한국은 정보 통신 기술(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의 선도를

해나가고 있다. ITU(국제전기통신연합) ICT(정보 통신 기술) 발전지수5)를 보면 2009년, 2010년

4) 임윤규, 한국 디지털기회지수 2년 연속 세계 1위 , 디지털타임스(서울: 디지털타임스, 2006.7.6). (http://ww
w.dt.co.kr/contents.htm?article_no=2006070602010151673002)

디지털기회지수(DOI)는 정보통신 인프라 보급, 기회제공 및 활용도에 대한 11가지 지표를 이용해 한 나라의

정보통신 발전정도를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중요한 척도다. 또한, DOI는 지난 2005년 11월에 튀니지에서 개최

된 제2차 세계정보사회정상회의(WSIS)에서 최초로 발표됐으며, 이 회의에서 결의된 평등한 정보사회 건설을

위한 국제사회 공동노력의 수행결과를 평가하고 정보격차를 해소하는 도구로 공식 승인된 바 있다.

5) ICT(정보 통신 기술) 발전지수는 ITU(국제전기통신연합)에서 159개국의 ICT(정보 통신 기술)에 대한 접근성,

이용도, 활용력 등을 종합평가하여 한 나라의 정보통신 발전 정도와 국가간 정보격차를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지수이다. ’07년까지 디지털기회지수(Digital Opportunity Index)와 정보통신기회지수(ICT Opportunity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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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2위, 3위를 달리고 있다.6)

<그림 1> ITU(국제전기통신연합) ICT(정보 통신 기술) 발전지수

인터넷은 열려진 가상공간에 정보를 생산하고 게시하는 ‘클라이언트’의 웹페이지를 ‘유저’들이

접속(access)하여 열람하는 방식을 통해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다양한 매체의 혁명적인 발전을

토대로 정보의 생산자는 곧 소비자인 프로슈머(Prosumer)로서 현재 웹 2.0(Web 2.0)세대에서는

생산자와 사용자의 경계가 무너지고, 수많은 정보의 이용자들의 되먹임(feed back)과 댓글(Reply)

에 의해서 무한히 진화하는 시대가 도래하였다.

가상공간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은, 인터넷을 중심으로 한 정보사회

(Information Society)7)의 발전과 관련된 것이다. 정보사회는 정보의 부가가치가 중요한 자원으로

여겨지는 시대이다. 서비스 활동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고 전문․기술직 계층이 사회 전면

에 등장하였고, 사회혁신과 정책형성의 원칙으로서의 이론적 지식의 중심 역할이 증대 되었으며,

자립적 기술성장의 가능성, 새로운 지적 기술의 개발 등이 이루어지는 사회8)라고 할 수 있다.

假想空間은 컴퓨터와 통신기술이 결합한 커퓨니케이션(Compunication)9)과 컴퓨터 매개 통신

를 발표하였으나, ’09년부터 ICT 발전지수로 통합된 것이다.

6) e-나라지표. http://www.index.go.kr/egams/stts/jsp/potal/stts/PO_STTS_IdxMain.jsp?idx_cd=1344

7) ‘정보사회’(Information Society)라는 용어는 1960년대 일본인들에 의해 처음으로 사용되었고, 1970년대 초부터

컴퓨터 및 정보통신 기술이 급격히 대중화되기 시작하면서 이러한 현상을 간파한 미래학자들의 저술을 통해

서 널리 다루어 졌다. - 전석호, 정보사회론(서울: 나남, 2002), p.43.

8) 최수연, 고도 정보화 사회에 있어서의 뉴미디어와 도서관 , 국회도서관보 제26권 2호, 1989, p.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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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10)을 통해서 정보의 축적․처리․분석과 전달 능력이 획기

적으로 증대되면서, 정보의 가치가 산업 사회에서의 물질이나 에너지 못지않게 중요한 재화로서

인식되는 사회를 이끌어 낸 것이다.

假想空間은 결코 虛構의 공간만은 아니며, 그렇다고 또한 현실과 분리된 공간도 아니다. 똑같

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전혀 다른 것도 아닌 不一不異의 공간이다. 디지털 기술을 통한 네트워

크로 새롭게 구성된 현실의 투영이자 현실세계의 일부이며, 나아가 현실의 확장인 것이다. 더욱이

물리적 공간에서처럼 물질 간의 상호 작용과 운동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여 비트를 중심으로 한 디지털 기기와 작동원리로 구성되고 나타난다는 것이다. 가상공간

을 현실과 ‘분리’된 세계나, 현실과 ‘단절’된 세계가 아닌 현실의 ‘반영’이고, 현실과 ‘공유’되는 세

계라고 규정할 것이다. 이를 이미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相卽相入의 세계라고 할 수 있다.11)

가상공간은 현실과 또 다른 소통을 통해 현실공간과 함께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는 것이

다. 아울러 가상공간에서도 성스러움을 찾는 종교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12) 점에 주목해

야 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가 주목해야할 것은 인터넷의 진화와 더불어 인터넷으로 접근이 가능한 기기들의

9) 컴퓨터와 커뮤니케이션의 합성어로, C&C라고도 한다. 미국 하버드 대학 교수인 Anthony Oettinger가 처음으로 ‘C

ompunication’이란 말을 사용하였는데, 컴퓨터와 컴퓨터끼리, 컴퓨터를 사이에 두고 사람들끼리 갖가지 연결됨에

의해 정보전달의 속도가 비약적으로 빨라져, 향후 가정, 기업, 학교 공공시설에 광범위한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가

는 정보화사회의 동향을 말하는 것이다. - 최성호, 정보통신산업의 환경 변화와 전략적 제휴 , 21세기 정보통신
(대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 1997), pp.334~335.

10) 컴퓨터 매개 커뮤니케이션(CMC: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은 컴퓨터와 네트워크를 통해 의사소통

할 수 있는 다양한 시스템을 지칭하는 일반적인 용어이다. CMC 시스템의 잘 알려진 예로 컴퓨터 컨퍼런싱,

전자 메일, 게시판 등을 생각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작업 환경과 교육, 훈련 등에 CMC를 적용시킬 수 있

다. 작업 환경에서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 시공간을 초월한 각각의 개별적인 개인이나 그룹들이 협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는 점이다.

“Journal of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http://jcmc.indiana.edu/ 참고.

11) 이재수, 유비쿼터스 시대의 불교문화콘텐츠 연구(서울: 동국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7), p.59.

12) 박수호, 인터넷 이용과 종교의식 -한국 인터넷 종교 사이트 이용자를 중심으로-(서울: 고려대학교대학원 사
회학과 박사학위논문,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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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 진화인 것이다. 인터넷에서 수많은 정보를 담은 ‘웹의 시대’에서 걸어다니는 손안의 컴퓨

터와 인터넷, 전화가 결합된 스마트폰에 제공되는 어플리케이션을 중심으로 하는 ‘앱의 시대’로

넘어가고 있는 것이 시대적인 추세다.

앞으로 어떠한 기기이든지,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에 접근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 시대가 성큼

다가선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그동안 불전전산화는 불교 관련 원전의 전산화를 통한 지식정보의 구축이 시

급한 과제였다. 향후에는 이러한 지식정보를 활용하고, 다양한 콘텐츠로 제공하는 시대로 나아가

야 한다.

3. 불전전산화를 통한 지식 정보화

그동안 한국 불교계에서는 종단을 중심으로 지식정보화에 노력해 왔다. 대표 종단들의 홈페이

지를 보면 단순한 정보의 제공을 넘어서 다양한 형태로 문화원형을 소재로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대한불교조계종(http://www.buddhism.or.kr/)은 ‘조계종안내, 조계종소식, 신도교육신행, 자료

실, 온라인행정, 온라인지대방’ 등을 주메뉴로 구성하여 행정정보뿐만 아니라 복합적 정보를 운영

하고 있다. 또한 조계종 사찰탐방을 통해 지역별, 테마별 조계종 사찰 검색서비스를 함께 운영하

고 있다.

한국불교태고종(http://www.taego.kr/)은 태고종 안내, 종단소식, 불교와의 만남, 승가교육, 종무

행정, 열린지대방, 자료실을 주메뉴로 하여 종단 관련 문화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대한불교천태종

(http://www.cheontae.org/)은 천태종소개, 총본산 구인사, 천태사찰, 천태산하단체, 천태불교학당,

천태소식, 천태갤러리, 천태동영상, 참여마당을 주메뉴로하여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들

불교 종단 사이트는 사찰검색, 각 종단의 특색이 드러나는 교육, 문화, 관련 사이트 등을 함께 운

영하고 있다.

불교포털로는 사찰넷(http://www.sachal.net/), 마니주(http://manijoo.com/), 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 등이 있는데 부다피아는 입문, 자료, 신행, 지식, 문화, 웰빙 등의 대항목

아래 다양한 정보를 복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특히 영어, 중국어, 러시아어 홈페이지 함께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불교인물, 불교용어사전, 기관단체주소록, 도서 등의 검색을 제공하고 있다. 阿彌陀佛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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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한국 최대의 佛敎同好人 카페인데 이를 통하여 淨土法門과 淨土三部經講義 정보교환 법회소개 등 다

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심지어는 念佛音樂까지도 제공하여 많은 염불행자들의 법회장이기도 하다.(

http://cafe.daum.net/amtb)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인터넷포교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2009년도 百潭寺의 卍海思想實

踐宣揚會에서 수여하는 卍海大賞을 받은 호주 출신의 빤냐와로스님은 1994년 붓다넷

(www.buddhanet.net)을 운영하고 있다. 하루에 100만 명이 이 사이트를 방문하며 세계적인 불교

포교를 하고 있다. 현재 그는 호주에서 보리수 살림수도원을 설립하였으며, 불교교육협회 회장을

맡고 있기도 하다.

한편으로 우리 전통 문화유산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불교관련 문화유산을 활용한 디지털콘

텐츠화 작업이 시도되었다. 이는 문화재청에서는 ‘국가문화유산종합정보시스템구축’사업의 초기 모델

역할을 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통사찰종합정보 사이트13)를 통해 우리나라 전통 사찰의 종합적

인 정보를 제공하는 다양한 문화콘텐츠의 모범이 되고 있다.

현재 인터넷 공간에서 포교활동과 사찰정보의 제공 등은 이제 정착단계에 있다고 본다. 디지털

콘텐츠화를 통해 다양한 기술을 활용해 사이버 참배, 헌화, 추모관, 경전강좌, 기초교리강좌, 신앙

상담 등의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불교문화원형이 콘텐츠화 하여 생명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곳

이 바로 사이버법당이다.

정보통신부가 지원하고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이 전담하는 2006년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의 일

환으로 2006년 5월부터 11월까지 수행된 “불교문화종합DB” 구축 사업(1차)이 완료되어 일반인

및 불교관련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2006년 사업으로 구축된 데이터는 한국

불교전서와 한글대장경의 일부, 그리고 동국대학교에서 발간한 불교용어사전을 디지털화하여 서

비스 하고 있다. 그동안 동국대학교가 보유하고 발전시켜왔던 모든 학문과 문화적 역량을 구축한

것이다. 여기에는 동국대 도서관을 주축으로, 동국역경원, 불교문화연구원, 전자불전문화콘텐츠연

구소, 출판부, 불교도서관협의회 등 관련 단체들의 역량과 정보의 결합체라고 볼 수 있다.

佛敎文化綜合DB는 동국대 도서관이 보유하고 있는 불교관련 장서는 물론 국보 보물급 희귀본

및 불교관련 연구 성과들이 데이터베이스화 될 것이다. 이는 희귀본 및 귀중본을 비롯한 서적의

원본 이미지의 검색은 물론, 한국불교연구의 핵심 텍스트가 되는 韓國佛敎全書, 한글대장경의 원

문제공 서비스 등은 불교관련 텍스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아쉽게도 단년도 지원사업으

13) http://www.koreatempl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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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그쳐 버린 것이다.

동국대학교 전자불전문화콘텐츠연구소는 그동안 동국대 지원으로 한국불교전서 전산화 사업을

수행 2007년 6월 완료하였다. 이는 한국불교전서의 텍스트를 인터넷 웹 사이트를 통해 열람은 물

론 검색까지 가능케 한 사업이었다. 진정한 전산화의 의미는 텍스의 열람은 물론 검색이 가능해

야 한다.14) 향후 불교문화연구원을 중심으로 한국불교전서의 국역 사업이 완료 된다면, 관련 연

구에 커다란 진전을 가져올 것이다.

인터넷을 통한 불교 관련 지식 정보화의 대략적인 범위는 다음과 같다. 순서는 가나다순이다.

◉ 高麗大藏經硏究所(The Research Institute of Triptaka koreana)

고려대장경연구소(http://www.sutra.re.kr/)는 1993년에 宗林스님에 의해 설립되었다. 현재는 海

印寺의 高麗八萬大藏經을 전산화하고, 초조대장경도 전산화 작업 중이다.

고려대장경 지식베이스 시스템(http://kb.sutra.re.kr/)은 고려대장경을 전산화하여 지식베이스로

구축하였다. 최근 초조대장경을 일본 남선사 소장본 중심으로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대장경

원본을 지식베이스로 구축하고 있다.

◉ 國際電子佛典協會(EBTI, Electronic Buddhist Text Institute)

국제전자불전협회는 1993년 미국 버클리 대학(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의 Lewis

Lancaster 교수가 중심이 되어 결성되었다. 본회에서 필자는 2001년부터 2008년까지 국제공동회

장을 맡기도 하였다. 여기서는 각국의 언어와 산스크리트어, 빨리어, 티벳어, 漢文, 한국어 등 다

양한 언어로 전산화 작업을 하고 있다.

◉ 大正新修大藏經テキストデ タベ ス(http://21dzk.l.u-tokyo.ac.jp/SAT/index.html)

日本 東京大學에 본부를 두고 있는 日本印度學佛敎學會를 중심으로 大藏經テキストデータベー

ス硏究會를 결성하였다. 代表로는 동경대학의 下田正弘교수가 맡고 있다. 여기서는 大正新修大藏

經 85冊을 전산화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電子佛典集成(CBETA, Chinese Electronic Tripitaka Collection)

14) http://ebti.dongguk.ac.kr/ebti/keyword/index_keyword.asp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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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法鼓山 佛敎大學을 중심으로 한 中華電子佛典協會에서는 1998년에 설립하여 大正新修大

藏經 55冊과 新編卍續藏經 88冊을 전산화하여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한글대장경 검색시스템(http://ebtc.dongguk.ac.kr/h_tripitaka/main.html)

문화체육관광부 지원으로 동국역경원과 동국대 전자불전문화콘텐츠연구소가 고려대장경을 한

글로 번역하여 ‘한글대장경 전산화 사업’의 결과로 서비스 하는 중이다.

◉ 한국불교전서 검색시스템(http://ebtc.dongguk.ac.kr/ebti/main.html)

동국대 출판부가 편찬한 한국불교전서 전14책을 동국대 전자불전문화콘텐츠연구소가 전산화하

여 서비스 하고 있다.

그동안 본 연구소가 수행한 불전전산화를 통해 향후 발전 전망에 대해 간략히 밝히고자 한다.

첫째, 2007년 한국불교전서의 전산화 1차 완료와 2012년 한글대장경전산화 완료는 불전 전산화

의 완료가 아닌 새로운 출발점이다. 현재 인터넷 웹 사이트를 통해 원문을 서비스하고, 검색을 제

공하는 부분에서 텍스트의 완결성은 투입된 인력과 예산에 비례한다고 본다. 그동안 확보한 기술

을 통해 보다 다양한 환경에서 다양한 이용자들의 요구에 부합할 수 있는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

하다. 향후 기술의 발달은 그동안 표현할 수 없었던 누락문자들이 유니코드로 표현되는 범위가

확장되고, 보다 뛰어난 검색 시스템과 인터페이스가 개발될 것이며, 보다 효율적인 데이터베이스

시스템과 보다 안정적인 웹 서버 시스템이 개발될 것이다. 이러한 기술을 반영하여 지속적인 한

국불교전서 전산화본과 한글대장경 업그레이드 버전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는 시작점이

다.

인터넷 시대에 불교 관련 전적과 자료의 전산화는 과거의 찬란했던 불교 연구와 선조들의 빛

나는 업적을 오늘날에 살아 숨 쉴 수 있도록 숨결을 제공하는 일이다. 불전 전산화에 대한 사회

적 관심과 지원이 보다 다양하고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소의 연구진들은 불전전산화의 미래를 위한 청사진에 대해 고민하고 이를

구체화하고 다양하게 서비스할 수 있도록 고민과 지혜를 모아 나아갈 것이다.

둘째,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를 위한 한글 및 영어 번역이 확대되기를 바란다. 우리 민족의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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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한 전적 문화유산은 대부분 한자로 이루어 있다. 그러므로 한자가 익숙하지 않은 미래 젊은 세

대에게 접근할 수 있는 길은 매우 좁다. 아니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그러한 점에서 동국역경원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한글대장경을 완간한 것은 매우 존경과 찬사

를 보내어야 한다. 그러한 점에서 ‘한글대장경 전산화 사업’의 수행은 필연적인 역사적 과업이다.

향후 젊은 세대들에게 부처님의 법음이 친숙한 이 시대 말글로 접근할 수 있는 우수한 한글번역

이 매우 중요하다. 본교 불교문화연구원의 ‘한국불교전서 역주 사업’에 거는 기대는 막대하다. 한

국불교전서 역주 사업은 한국불교연구의 기폭제가 될 것이며, 이를 토대로 영어로도 번역된다면

한국불교 세계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본교 불교문화연구원의 한국불교전서 역주 사업

이 결실을 맺게 된다면, 가칭 ‘한글 한국불교전서 전산화 사업’이 수행되어야 한다. 한국불교전서

원문과 한글 번역본, 역주 사업의 결과를 서로 연동하여 원문과 한글이 함께 서비스 되어야만 이

용자의 편의성을 극대화 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반드시 가칭 ‘한글 한국불교전서 전산화 사업’

을 제안하고자 한다.

아울러 이들의 성과를 외국으로 알릴 수 있는 영어 번역 및 다양한 서비스 체계의 구축도 병

행해 나아가야 한다. 이를 위해 국제적 표준의 적극적인 도입과 국제전자불전협회와 적극 협력하

여 한국의 연구 성과를 세계화하고, 세계의 연구 성과를 한국화하는 국제적 협력에도 힘을 기울

여 나아갈 것이다.

셋째, “한국대장경”의 간행을 제안한다. 우리나라에서 진행된 모든 불교연구의 성과를 집대성하

는 지속적인 한국불교전서 발간이 필요하다.

한국 불교학의 전통 학문적 연구 성과인 “사기류”의 수집과 정리 및 출판이 필요하다. 무엇보

다도 불교문화연구원의 ‘조선 불교 사기편찬 사업단’에 거는 기대는 매우 크다. 아울러 사기 편찬

사업단의 연구성과도 전산화를 통해 공개되고 한글번역 및 역주 사업 등도 시급하다. “언해본”

의 간행을 통해 불경을 이해했던 전통과 고대 국어연구의 귀중한 자료의 정리가 필요하다. “사지

류”의 간행을 통해 사찰의 역사를 복원하고, 문화사, 지리학, 지역학, 사원경제사 등 관련 연구를

도모할 수 있다. “금석문(金石文)”을 비롯한 사찰 주련의 정리 등 우리 민족이 보유한 모든 활자

화된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정리와 간행을 통해 한국불교 연구의 원전자료의 데이터베이스가 되

도록 한국대장경으로 확대하여 출간할 것을 제안한다.

이러한 한국대장경은 향후 원본 이미지와 텍스트의 전산화를 연동하여 전산화본으로 출간하는

것이 이용의 효율성과 효과의 다양성을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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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본 연구소의 전산화 성과는 2012년 한글대장경전산화 사업의 완료는 불전전산화의 새로

운 시작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인터넷을 뛰어 넘어 다양한 포멧으로 진화할 수 있는 시범

사업의 도입과 한글대장경 데이터베이스의 다국어 지원시스템의 구축, 원전과 연동될 수 있는 통

합대장경의 모델 구축, 한글대장경 데이터베이스 기반의 다양한 스토리텔링을 위한 스토리뱅크의

모델 도입 등의 후속사업을 지속적으로 벌여 나아갈 것이다. 이는 본 연구소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몫이다. 이를 위해 본교 불교학술원의 구성원들과 적극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갈 것이다.

특히 근래 ‘역주 조선불교통사’의 출간 또한 한국불교사 연구와 한국불교문화를 바탕으로 한 무한

한 콘텐츠 발전소를 가동하기 위한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 동국대 불교학술원 전

체 구성원들의 지혜와 노력을 모아 한국불교문화콘텐츠 발전소의 동력을 제공하기 위한 학교당

국과 종단 및 불교계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4. 불교문화콘텐츠를 향하여

우리나라 불교문화 및 관련 문화재의 디지털화 현황은 급변하는 IT 기술에 힘입어 불교의 포

교, 전통문화의 디지털콘텐츠화의 두 가지 경향을 띄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000년 이후로는 최근

대형 사찰을 중심으로 정보화 열망이 높아지고 있으나, 대부분 사찰 소개를 위한 홈페이지를 구

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대한불교조계종에서는 달마넷 등을 비롯한 종합 정보제공형 사이

트와 불교문화사업단을 중심으로한 불교문화 종합정보를 제공하는데 크게 기여해왔다. 또한 일

부에서 홈페이지의 다양성과 문화콘텐츠의 소재로서 불교적 영역을 구축하려는 경향은 주목된다.

동국대학교 전자불전문화콘텐츠연구소는 대학 최초로 2001년부터 한국 불교 사이버 박물관 구

축 사업의 시범 사업으로 동국대학교 사이버 박물관을 구축하였다.15) 2004년 말을 기준으로 대한

불교조계종 소속 사찰이 운영하고 있는 성보박물관은 총 32개소이며, 예산부족 등으로 체계적이

고 전문적인 관리의 부재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향후 지속적으로 전문인력 양성과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박물관의 기능을 강화시켜야 할 것이다.16) 아울러 성보박물관의 대 사회적

15) http://ebti.dongguk.ac.kr/cyberbak/vr/mainpage.html

16)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문화부, 성보박물관 현황 조사 보고서(서울: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문화부, 2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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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의 강화로 교육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장 문화유산에 대한 디지털콘텐츠화 작

업이 필수적이다. 향후 각 박물관 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디지털콘텐츠로 제작된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하는 작업이 진행된다면, 불교문화원형의 활용에 크게 기여할 것

이다.

동국대 전자불전문화콘텐츠연구소는 2005년 11월에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의 ‘2005 문화원형 디

지털콘텐츠화 지정공모사업’에 (주)시지웨이브와 함께 “앙코르왓의 디지털콘텐츠화”에 공모해 사

업을 수주하였다. 본 과제는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글로벌 문화원형 디지

털콘텐츠화 사업으로 우리나라의 문화콘텐츠 제작의 수준을 세계적으로 널리 알리고 글로벌 시

대에 새로운 문화원형을 창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사업을 통해 개발한 디지털콘텐츠를 활

용하여 OSMU(One Source Multi Use)가 가능해지면 산업적인 측면에서 더 많은 수익창출의 시

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캄보디아 정부와 경상북도가 공동 주최하는 2006 앙코르

경주세계문화엑스포를 통해 글로벌 문화교류 및 산업화에 기여할 것이다.

동국대학교 전자불전문화콘텐츠연구소는 현재 ‘2009 문화원형 창작소재 개발사업’에 “화해와 소

통의 자유인 원효대사 소재 다장르 스토리뱅크 개발 사업”을 수행하였다.

이 사업은 현재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갈등과 대립을 넘어설 수 있는 길을 걸었던 실천자를

찾자는 것과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인물을 발굴하여 글로벌 킬러콘텐츠를 제작하고자 원효를 주

목하였다. 시대적 요구인 화해와 소통을 실천한 자유인이자 한국의 위대한 철학자인 원효, 승려로

서 치열한 구도행을 펼쳤지만 당나라 유학길에서 깨달음을 얻고는 마음과 경계가 결코 둘이 아

니라는 실천을 위해 출세간을 넘나들면서 민중 속으로 뛰어들었던 무애행의 실천자 원효. 신라를

넘어 동아시아 전반에서 그의 저술이 널리 유통되고 세계인에게 사랑 받았던 인간의 보편적 미

덕을 갖춘 원효에 주목하였다. 본 과제는 다양한 방면에서 활용이 가능한 다장르 스토리뱅크를

구축할 것이다. 역사 속의 원효, 설화 속의 원효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이야기를 발굴한다. 이들

이야기를 시놉시스 구조인 인물․사건․무대․아이템으로 분석하고 조합하여 무한한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원효라는 극적인 캐릭터는 영상, 공연예술 산업에서 높은 활용도가 기

대되며, 세계적인 문화 상품으로 다가 설 다장르 스토리뱅크를 구축하였다. 이러한 사업의 결과는

컬처콘텐츠닷컴에서 누구나 검색할 수 있다.

원효대사 다장르 스토리뱅크(http://wonhyo.culturecontent.com)에서 기본적인 요소가 되었던

것은 전산화된 불전이었다. 짧은 시간에 관련 연구자들의 연구성과와 함께 원전검색 및 대조를

2), pp.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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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불전을 통해 이루어낸 것이다.

그동안 전자불전이 불교 관련 지식의 정보화에 주력하였다면, 향후의 과제는 각국에서 수행한

전자불전이 다양한 포맷과 다양한 기기, 환경에서 서로 소통이 가능한 형태로 국제적 표준화와

상호 협력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부분의 첫 출발로 전자불전문화콘텐츠연구소는 일본 SAT와 함께 대정신수대장경데이

터베이스와 한국불교전서검색시스템을 함께 연동해서 서비스하기로 합의하고, 각자가 개발한 시

스템의 표준화 및 연동 작업 등 기술적인 논의와 노력을 통해 한국과 일본의 사용자들이 서로

자기나라 시스템을 통해 함께 검색이 가능하도록 협의를 하고 있다.

향후에는 한 페이지에서 불경의 산스크리트어, 빨리어, 티벳어, 한문 등의 원전과 이를 번역한

한글, 영어, 일어 등의 번역문을 하나로 연동하여 서비스할 수 있는 통합대장경에 대한 고민과 논

의를 이루어 가야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전산화 개발 툴의 국제적인 표준화와 유니코드 지원체계의 도입 등

으로 누락문자의 점차적인 해결과 정보의 공유를 통한 전산화의 질을 업그레이드하고, 다양한 포

맷에 맞는 홈페이지 구축 등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앞으로의 불전전산화는 인터넷 기반의 웹페이지를 뛰어 넘어 스마트폰 기반의 모바일 홈페이

지 구축,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e-book 등 다양한 활용을 고민해야할 시점이 도래하였다. 무엇

보다도 전자불전을 활용한 스토리텔링의 전형을 고민하고, 불교 정보 기반의 콘텐츠 개발에 적극

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5. 맺는 말

미래불교는 본 논의를 통해 불전 전산화의 미래와 국제적 협력에 대해 고민의 방향을 정리하

였다.

첫째, 불전전산화의 성과를 이어서 인터넷 포교를 위한 국제적 협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인터넷은 국경을 뛰어 넘어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인터넷 공간으로 진입이 가능하며, 이러한

공간의 확장은 국경을 이미 뛰어 넘고 있다. 향후 인터넷은 열려진 매체의 성격 상 국경을 초월

하여 무한히 확장하므로 이러한 환경 하에서 국제적인 협력은 당연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그동안 불교전적 전산화를 위하여 노력해왔던 국제전자불전협의회(EBTI)를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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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하는 국제적 협력을 통해 각국의 전자불전의 표준화를 통한 상호 연동 및 협조체계의 구축

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둘째, 불전 전산화는 향후 원전 텍스트의 전산화를 토대로 2차 자료로의 확대된 형태의 스토리

텔링을 지향할 것을 제안한다. 불전 전산화가 다양한 방면으로 특히 문화콘텐츠의 전 영역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불교 설화, 사찰 창건 연기담, 고승 대덕을 비롯한 불교 관련 인물들의 이야기

등이 새로운 창작의 원천 소재가 되고 있다. 특히 삼국유사와 같은 경우는 스토리텔링의 보고
라고도 할 수 있다. 불교 경전 속의 수많은 이야기 소재들을 다양한 형태로 분류하여 우리 시대

살아 있는 말글로 재해석하여 다양한 창작에 이용될 수 있도록 전산화되기를 바란다. 이는 앞에

제안한 가칭 “한국대장경”의 구축이 기본이 된 가칭 “한국 불교 스토리 뱅크”의 형태로 불교학자,

사학자, 국문학자, 스토리텔링전문가, 문화콘텐츠 기획자, 영화, 연극 등 영상 예술 전문가 등 다

양한 방면의 전문가들과 함께 디지털 불전을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다양한 방면에서

활용 가능한 복합적인 활용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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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Future Direction of the Electronic Buddhist Texts

Han, Bo Kwang

Director, Institute of Electronic Buddhist Texts & Culture content(EBTC),

Dongguk Univ-Seoul

This presentation is to share our experience on making digital Buddhist texts and to

collaborate in solving difficulties for this with experts from all over countries. I understand

that the panel members have been doing valuable work to propagate the Buddha's teaching to

the world through the internet.

EBTC in Dongguk had successively finished ‘Digitalization of Hanguk Bulgyo Chonso’ at

2007. And we will finish digitizing Hangul Tripitaka which is a Korean version of the

Tripitaka Koreana on 2012.

The performance of this business was that it secured the text digitalization-related

technology through this in the aspect of technology. In other words, it secured input and

maintenance system development technology of letters not in the unicode, and a retrieval

technology of Korean Buddhist texts such as database saving technology. Also, with the

technology handling ancient documents with Chinese writing, it secured a technology which

could manage all literatures of various cultural assets books.

First of all, it attempted globalization of Korean Buddhist studies, contributed to cost saving

by providing data through internet, and, finally, was conducive to elevating the school's

status as a Buddhist university and practicing school establishment ideology.

It suggested several things for the future of digital Buddhist texts in this presentation. At

the same time, the digitalization of Hanguk Bulgyo Chonso, and digitizing Hangul Tripita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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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ght be the beginning which opens new phase so religious purification may be needed more.

I hope that Buddhist stories to give a new life to Buddhist culture contents should be

found. The basic Buddhist culture contents that many people can access on the Web should

be beefed up and the contents' utility needs to be raised by means of storytell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should be boosted on Electronic Buddhist Texts. The Internet is

characterized by having no boundary and being open to everyone. As it has been so, the

extension of the medium will boundless, transcending national borders. Thus, there is no doubt

over the necessity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the Electronic Buddhist Texts.

I hope International Collaboration could show one of the ways to link various Buddhist

texts, dictionaries and culture contents operating together.

Key words: Electronic Buddhist Texts, Digitalization of Buddhist Texts, International

Collaboration, Digitalization of Hanguk Bulgyo Chonso, Digitizing Hangul Tripitaka,

The Tripitaka Koreana, Korean Buddhist studies, Buddhist culture contents


